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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국가 AI 전략 논의 ‘공론장’된 SK AI 서밋
“AI G3 도약 위해 정부·민간 원(One) 팀 돼야”
-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국가 AI 전략’ 발표… “민간 65조원 투자, 정부는 지원”
- 정신아 카카오 대표·박성현 리벨리온 대표·오혜연 KAIST 교수 등 45분 패널 토의
- 4일엔 AI·ICT 전문가 25인 모여 ‘국가 AI 전략 세미나’ 열고 토론
- AI 서밋서 국가 AI 전략·방향성 관련 세션 잇따라 열며 정부 노력에 화답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11/5(화) 오후 4시경 세션 현장 사진 추가 배포 예정입니다.



[2024. 11. 5.]

[bookmark: _Hlk151973338]국가 AI 전략에 대해 정부와 산학연 AI 전문가들의 중지(衆志)를 모으는 자리가 ‘SK AI 서밋 2024(SK AI Summit 2024)’에서 열린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우리나라의 AI 전략과 정책 방향, 국가 경쟁력 등을 짚어보는 ‘국가 AI 전략’ 세션이 5일 오후 ‘SK AI 서밋’ 메인 행사장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국가 AI 전략’ 세션에선 현재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대한민국의 AI 전략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염 총장은 우리나라 AI 역량과 잠재력을 전하는 한편, 향후 ‘AI G3’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민간이 ‘원 팀(One Team)’으로 결집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세션은 정부가 주도한 ‘국가 AI 전략’ 논의를 기업·민간 수준에서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26일 대통령 직속 국가AI(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2027년까지 AI분야에서 미국·중국에 이은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국가 AI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을 포함해 ‘27년까지 65조원 규모의 민간 AI 분야 투자, ‘30년까지 산업분야 AI 도입률 70% 달성, 글로벌 AI 거버넌스 주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이날 세션에선 주제 발표에 이어 국가AI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참석하는 패널 토의도 45분간 진행된다. 염 총장이 사회를 맡는 가운데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AI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주제로 대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SK AI 서밋 첫 날인 4일 오후에는 AI G3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 세미나’가 개최돼 AI·ICT 전문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의 개회사로 문을 연 세미나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직접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AI 시대 경쟁 다이나믹스, 인프라 중심 국가 AI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지현 SK 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은 모든 산업에 초지능화가 본격화되는 변화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AI 솔루션과 서비스로 대한민국 AI 산업생태계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AI 인프라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순구 국가AI위원회 민간 위원(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은 “미국은 물론 AI G3에 도전하는 경쟁국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도 AI 데이터센터 등 AI 기초 인프라를 조기 확충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지원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AI 전략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SK AI 서밋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국가 AI 비전은 사회의 어느 한 축만의 역할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민관, 산학연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SK AI 서밋을 통해 국가 AI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폭이 한층 넓고 깊어졌다”며 “SK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설명
4일 오후 SK AI 서밋에서 AI G3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1-2.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는 유영상 SK텔레콤 CEO
사진3. 세미나에 참석한 AI·ICT 전문가들이 함께 포즈를 취한 모습.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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